
올해 주님 부활 대축일은 4월 9일입니다. 작년에는 4월 17일이었지요. 내년에는 3월 31일이 됩니다. 부활

절은 성탄절과는 달리 매해 날짜가 바뀝니다. 그 이유는 부활절이 이스라엘의 파스카 축제와 관련되기 때

문이며, 파스카 축제는 이스라엘의 절기를 정하는 ‘유다력’에 따르는 까닭입니다. 유다력에 의하면, 파스카 

축제는 우리 달력으로 3~4월에 해당하는 니산 달 14일에 지냅니다. 참고로, 유다력의 하루는 일몰에서 시

작해서 그다음 날 일몰까지기에, 그들의 ‘14일’은 우리에겐 ‘14일 일몰부터 15일 일몰까지’가 됩니다. 유다

인들은 파스카 축제를 위해서 춘분 이후 첫 만월(滿月, 보름달)을 맞는 14일 오후에 파스카 양을 잡았는데, 

바로 그날 “파스카 축제 준비일”(요한 19,14)에 예수님께서 돌아가신 것입니다. 그리고 그해 파스카 축제

일은 안식일(금요일 일몰~토요일 일몰)과 겹

쳤는데, 그다음 날인 “주간 첫날”(요한 20,1)

에 부활하셨습니다. 이를 바탕으로, 주님 부

활 대축일을 ‘춘분이 지나 맞이하는 만월 이

후 첫 번째 주일’로 지내게 된 것입니다. 이렇

게 부활절 날짜를 최종 확정한 건 제1차 니케

아 공의회(325)에서입니다. 

하지만 오늘날 가톨릭교회와 정교회가 지내는 부활절의 날짜를 보면, 종종 다릅니다. 사실 두 종파는 16세

기 전까지만 해도 같은 날 주님 부활 대축일을 지냈습니다. 그런데 1582년 그레고리오 13세 교황이 그동안 

사용하던 율리우스력 대신 새로운 역법 체계를 도입하면서 차이가 생겼습니다. 바로 그레고리우스력을 사

용하기 시작한 것이지요. 기존 율리우스력이 달의 삭망(朔望)을 기준으로 만들어진 반면, 그레고리우스력

은 지구가 태양을 한 바퀴 도는 시간을 계산해 만들었습니다. 그래서 그레고리우스력을 도입한 1582년에 

두 역법 체계는 10일의 차이를 보였습니다. 2023년 현재는 13일 차이가 납니다. 그러니 계산하는 날짜에 

따라 어느 해는 부활절이 다르고, 어느 해는 같기도 한 것입니다. 

그런데 최근 가톨릭교회와 정교회가 부활절 날짜를 통일하는 문제를 두고 물밑에서 대화를 나눈다는 뉴

스가 나왔습니다. 정교회를 대표하는 콘스탄티노플의 바르톨로메오 총대주교는 최근 튀르키예 언론 인터

뷰에서 “양측 대표가 부활절 날짜를 통일하는 문제를 논의하고 있으며, 곧 합의안이 나올 거로 기대한다.”

라고 밝혔습니다. 이어 “부활절 통일은 2025년 희년의 가장 중요한 순간이 될 것”이라며 두 교회가 2025년

을 목표로 정해놓고 논의하고 있음을 시사했습니다. 2025년은 가톨릭교회의 희년인 동시에 주님 부활 대

축일 날짜를 공식 선언한 제1차 니케아 공의회가 열린 지 1700년이 되는 해입니다.  

주님 부활 대축일의 날짜는 어떻게 정해지나요?

매주 읽는 단편 교리
 DIOCESE OF UIJEONGBU

춘분 만월 주님부활대축일

2022 3/21 4/15 4/17

2023 3/21 4/5 4/9

2024 3/20 3/24 3/31

2025 3/20 4/12 4/13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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